
이사람 -�‘10년동안행하는이웃사랑’한흥선씨 16기획
2018년 11월 1일 목요일

지난 7월17일‘제25회 암
환자 및 독거노인돕기 나
눔의 잔치’가 르윈호텔에
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
이 한자리에 모여 포즈를
취하고 있다.

→

암환자를 돕고
있는 한흥선씨
의 모습.

→

각박해지는세상속에서따뜻한마음을전하고파

▲▲봉봉사사 활활동동은은 언언제제부부터터 시시작작했했나나요요??
(사)한국노인복지 봉사회와 인연은 10년 세월이

흘렀습니다.�지금은 봉사회 부지회장을 맡고 있
습니다.��
지회장을 맡고 있는 정인 스님과 인연으로 선행

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�
정인 스님의 참 뜻에 마음이 움직여 봉사활동과

기부 후원 등을 해왔습니다.���

▲▲지지금금까까지지 많많은은 어어려려움움도도 있있었었을을 것것으으로로 보보
이이는는데데 남남을을 돕돕는는다다는는 것것이이 말말처처럼럼 쉽쉽지지 않않습습
니니다다..��특특별별한한 게게기기가가 있있었었나나요요??
어려서 조실부모하고 유년시절을 어렵게 보냈

습니다.�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작은 힘이
지만 암환자와 어르신들을 위해 기쁜 마음을 전
달 하고 있습니다.�
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

너무도 많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.�
몸이 아픈 노인 분들을 찾아뵙고,�작지만 쌀과

라면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.�
누구에게는 아무 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어렵고

힘든 사람에게는 큰 선물일 것이라 생각하며 도
움을 주고 있습니다.��

▲▲현현재재 어어떠떠한한 일일을을 하하고고 있있나나요요??
‘프라임 자연치즈’라는 회사 본부장으로 일하고
있습니다.�요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연히 매
출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지만,�어려울수록 성
실히 살아가다 보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
에 살아가고 있습니다.�

▲▲정정인인스스님님과과 인인연연은은 어어떻떻게게 만만나나셨셨나나요요??
10년 전 우연히 정인스님이 봉사 활동하는 한국

노인복지 봉사회에 가서 만나게 됐습니다.�
스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봉

사회 모임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.�

▲▲봉봉사사활활동동을을 하하면면서서 표표창창장장도도 받받은은 것것으으로로
알알고고 있있습습니니다다..��어어떤떤 상상을을 받받았았습습니니까까??
상을 받으려고 봉사 한 것은 아닌데,�전주시장

상,�전북도의회의장상을 받았습니다.�상장을 주신
분들에게 고맙고,�앞으로 더욱 봉사활동을 열심

히 해달라는 말로 알고 작은 힘이나마 도움을 주
고 싶습니다.�

▲▲앞앞으으로로 계계획획이이 있있다다면면??
아직도 힘들어 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

있습니다.�
조금만 주변을 돌아보면 쉽게 찾을 수도 있습니

다.�하지만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고 마음이 움직
인다면 적은 것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
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�
세상이 더욱 각박해지는 현실에서 따뜻한 마음

을 전할 수 있다면 이 사회가 조금은 밝아질 것
이라 믿고 있습니다.�
작은 정성이 모이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

큰 힘이 될 것입니다.� /송효철 기자

세상이 각박해져 가는 상황에서

도 따뜻한 온정을 펼치는 사람이

있어눈길을끈다.

이에 본보는 10년 전부터 사랑의

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한흥선씨

를만났그의이야기를들어본다.

“정인스님과인연으로선행해와

봉사활동하다보니어려운분들이

너무도많다는것을알게돼

마음먹기에달려있어움직인다면

적은것에서도도움줄수있어


